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3. 7. 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정유업계 공장 설립 규제 해결 무산, 에쓰오일 10조
원대 등 프로젝트 표류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
(‘13.7.16자 아시아경제 1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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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 

□ 석유공사 울산지사 부지의 에쓰오일 온산 제2공장 부지 전환이 유류

저장시설 지중화 비용부담, 토지가격 협의 등 문제로 해결되지 못함

ㅇ 정부는 에쓰오일측에 투자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, 중재역할을

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에쓰오일 신규 공장부지 확보 건의에 대해 현재 산업부 주관 사업

추진전담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추진중임

ㅇ 석유공사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5.31일 재무적/법적 타당성조사

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

ㅇ 6.24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공개한 후

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음

□ 금년 중 용역 결과를 반영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

따라 에쓰오일 등 수요기업에게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며

ㅇ ‘14년 이후 저장탱크 지하화 공사 및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 장(02-2110-4890)

배성준 사무관(02-2110-5458)


